
 요나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우리가하나님을따르도록인도하셔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니느웨 사람들도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불쌍히, verdriet, pity

•

•

•



오늘의 이야기 순서를 복습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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